
“이 거친 손으로 내 어이 너를 빚었으
랴!/ 이 어두운 영혼으로 내 어이 너를 구
웠으랴!/ 어둑한 가마 속에서 처음 너를 본
순간/ 내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너의
싱싱한 숨소리가 가마 속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굳은듯 떨리는 두손이/ 감히 너를
만져 보지도 못하고/ 넋을 풀어 놓고 주저
앉아 있을 때/ 너는 한 점 더러움 모르는
하얀 가슴으로 나를 안고/ 혼탁한 세상 점
잖게 밀치며 가마 밖으로 나왔다.…(생략)”
(설봉 스님의‘백자앞에서’중에서)
30여 년간 도자기를 빚어 판매한 수익금

으로 군 장병과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온
설봉 스님이 2월 28일까지 포항 포스코갤
러리에서‘마음으로 보는 도예전’을 연다.
설봉 스님은 황학산 토향암의 달빛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 100여 점을 선보인다. 
설봉 스님은‘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이 세계적’이라는 신념으로 백자의 전통
을 이어 오면서 재유약(밤나무나 고령토
등을 태워 그 재로 만든 유약) 개발에 몰두
해 천연재료 고유의 신비로운 색상을 재현
해냈다.
‘설중매’‘별이 쏟아지는 해변’‘헌다
잔’등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은 전통 달항아리 표면에 시ㆍ연꽃 등을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스님은 도자기 하
나하나에 시제(詩題) 같은 이름을 붙이고
재유약의 특성대로 명주처럼 부드럽고 은
은한 매력을발산시켰다.
경남 김해 출신인 설봉 스님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뒤 신상옥 감독의 연출부에
서 감독수업을 하며 영화인의 꿈을 키워왔
다. 그러나 해외촬영을 위해 여권을 신청
했다가 부친이 남로당 간부라는 이유로 연
좌제의희생양이돼꿈을접었다.
29세에 출가해 경남 은하사에서 참선수

행을 시작한 설봉 스님은 1970년대 초 서

울 신길동에‘무애원’을 설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며 봉사와 포
교활동을펼쳤다.
스님은‘무애원어린이민속공연단’을 구

성해 군 포교를 하고, 군인을 위한 일요법
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지인
으로부터 강화도 가마터를 소개받아 1992
년‘무애원’을강화로옮겼다. 
100평의 작업장에서 스님은 도예작업을

본격화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절을 찾는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요법회를
보러 오는 장병들을 위해 군법당‘기룡사’
도건립했다.
2009년 11월 강화의 시설을 해병대에

기증하고 경북 칠곡에 자리를 마련한 스님
은 칠곡의흙과 돌로 개발한 유약으로 작품
활동을해오고있다. 
스님의 작업장‘토향암’은 납골당 용도

로 지었다가 여러 사정으로 방치돼 있던 3
층 건물을 수리해 법당과 다도생활관, 도
자기전시관으로 꾸미고 도예체험객을 위
한요사채도갖추었다.
이곳에서 스님은‘흙내음 도예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수백점의 작
품들을 대문과 담벼락도 없는 노천에 전시
했다는것이다. 
스님은“노천전시를 시작한지 2년이 지

났지만 작품을 훔쳐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사람의마음이아름답다”고말했다. 
“수십년을 흙을 만지고 불을 때면서 작
품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불앞에서 혹은 흙 앞에서, 때로
는 바람과 물이나 돌 나무들까지도 위대한
스승이라생각이듭니다.”
실패의 연속에서 어쩌다 뛰어난 작품을

만나면 도예의 재료를 아낌없이 준 자연에
게 감사하고, 자신이 만든 생각은 추호도
없어지는 것이 도예인들의 생각이다. 설봉
스님도마찬가지다. 
설봉 스님은“자신의 예술적 한계가 감

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
움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한다”며“자연 속

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
끔 도우미 역할을 한 내 스스로에게 만족
하지 않고 영혼을 다 태워 불이되고 육신
을 다 태워 흙이 될 때까지 쉬지않고 도공

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설
봉 스님의 이번 전시회 판매 수익금 역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54)220-1067 이나은기자

“흙과 불은 도예가의 위대한 스승”

높이 27cm, 최대폭 13cm의 이 작은
보살상은 대구 동화사의 전래유물이다.
2009년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발간된
팔공산(八公山) 동화사(桐華寺) 도록에
는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다른 유물과
함께 분류되어있다. 
사명대사의 다른 유물이라고 전해지

는, 황동으로 된 금강령(갏剛鈴)과 금강
저(갏剛杵), 영남도총섭인(곾南都摠攝
印)등도 함께 있어서 아마 사명대사의
유물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중요한보살상이다.
〈법화경(法華經)〉약왕보살본사품(藥
王菩薩本事品)에 의하면, 오래 전에 약
왕보살은 일월정명덕불(日月淨明德佛)
밑에 일체중생희견(一굷衆生喜見)보살
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님이었다. 약왕
보살은 오랜 고행 끝에 자유자재로 화

신할 수 있는 현일체색신삼매(現一굷色
身三昧)를얻었다한다. 
그리고 나서, 갖가지 종류의 향을 먹

고, 몸을 향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몸에
서 불을 내어서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하였다. 그 몸은 1200년 동안 80만억 항
하사(恒河沙)의 세계를 비추어서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참다운 법공양이라고
찬탄을받았다고한다. 
그 후에도 8만4000 탑을 세우고, 그

앞에서 두 팔을 태워 공양을 올렸다. 불
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보살
님은〈약사경(藥師經)〉에 의하면, 팔대
보살(八大菩薩)에 들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맡은 보살님이시다. 
보물 139호로 지정된 월정사(月精寺)

석조보살좌상(石造菩薩坐像)과 보물 제
84호인 강릉 신복사지(神福寺址) 석불
좌상도 약왕보살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
는 탑을 공양하고 있는 모습에서 추측
한것이다. 
1960년대 초에 베트남에서는 정부가

불교를 탄압하자 석광덕(釋廣德) 스님
을 비롯한 36명의 승려들이 당시 수도
인 사이공의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보
는 가운데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그

스님들은 불교를 구하기 위해서 소신공
양을 올린 것이었다. 그 후 독재정권이
었던 베트남정권은망하고말았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3년 동안

무문관(無門關) 수행을 마친 수좌인 문
수 스님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
하고,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焚身)한 일이있었다. 
이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과 불국토를

위한 공양을 올리기는 보통 불자들에게
는쉽지않은일이다. 수계식을할때, 향
일주를 가지고 몸에 살짝 대어 아주 작
은 점 같은 연비를 찍을 때도 몸을 사리
는 불자들을 가끔 보는데, 몸 전체를 태
우는것은실로무모한짓처럼보인다. 
어쨌든 진정한 소신공양은 탐진치(貪

瞋痴) 삼독(三毒)을 태우고, 업장을 태
우고, 번뇌를 태우는 일이 아닐까 한다.
어차피 수행이라는 것은 신심(身心)을
모두 태워 없애서 일체의 업을 소멸하
는 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나간 실수와 죄업을 모두 태워버리고
불사조처럼새로 태어나고싶기도하다. 
며칠 전 중국의 탄압적인 티베트 지

배에 항거하는 민주화 시위에 티베트
스님들 중 23번째로 비구니 스님 한 분
이 분신했다.
부디 시원한
극락세계의 연
지(곝池)에 아
름다운 연꽃
위에 화생(化
生 )하셨기를
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통해본상징과은유

동화사성보박물관장

이 한 몸 불살라 불국토 이루리

사명대사유물로추측되는작품

스스로를태워세계를비춘보살

금동약왕보살좌상(갏銅藥王菩薩坐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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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점을전시한설봉스님은판매수익금을소외이웃에게전달할예정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약왕보살
좌상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원행)은 3월
4일문화반ㆍ민화연구반을개강한다.
문화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문

화와 우리역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불
교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
를겸한 강좌를월 2회개최한다. 
문화반 수강생은 수덕사ㆍ송광사성

보박물관 등 사찰박물관을 비롯해 태안
마애삼존불, 경주남산 칠불암 등 불교
문화유산지를답사하게된다. 

민화연구반에서는 민화그리기를 통
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온 우리
선인들의 자취를 배우게 된다. 전국민
화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오인효 작가가
민화에 대한 개론을 비롯해 까치호랑
이, 모란도, 연화도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12월까지이며 수강료는 문화

반은 학기당 10만원(답사비 별도), 민화
연구반은 학기당 30만원이다. 접수방법
은 월정사성보박물관(www.woljeong-
samuseu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월
정사성보박물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033)339-6633~6 이나은기자

봄의이름으로 별이쏟아지는해변

설봉 스님 도예전

28일까지 포스코 갤러리서

월정사성보博, 3월4일불교문화대학개강

문화반ㆍ민화연구반 모집

관세음보살님 가액 29만원
(재질:청동.좌대22㎝×높이30㎝)

지장보살님
(재질:청동.높이30㎝) 가액 29만원

대만 동북부 상공에 흑룡을 타고오신
관세음보살님성상을 모시면 행운이 옵니다
최고급액자 특수유리(가로35㎝×높이40.2㎝)

가액 : 29,000원

석가모니부처님고행상
(재질:청동.높이30㎝) 가액 29만원

농협187-02-274348천수불교 /주문010-2506-2425 이양희

천수불교

100불이상 주문시
박정희대통령,김대중대통령 휘토도자기 드림!!

031-534-3373

방거사어록

www.zenparadise.com

실증(實證)의 법문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최대의공안집. 
전 30권중 19권출간! 
흥화선사, 관계선사, 설봉
선사의공안이실려있다. 
선문사상최초로대원
문재현선사님이한칙도
빠짐없이평하고송하여
공안참구의길잡이역할을
하고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문재현선사님 저

실증설


